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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e association between receiving allowance and 
smoking rate in adolescents and the possibility of adolescents to work part-time jobs for 
purchasing tobacco. Part-time jobs among adolescents are becoming more common, the types 
and purposes of which have recently changed. We tri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part-time job experience and smoking tobacco in adolescents.
Methods: We analyzed 62,276 subjects (49.2% girls) who participated in the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to analyze the association of part-time job experience with 
smoking tobacco as defined by ever-smokers.
Results: A total of 8,150 participants (19.3% boys and 6.6% girls) were ever-smokers. Among 
the 8,404 who had part-time job experiences (13.9% boys and 13.1% girls), the number of 
ever-smokers was higher (50.7% boys and 23.9% girls) than in those without part-time job 
experiences (14.3% boys and 4.0% girls). I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isk for persons 
with part-time job experience to have a lifetime smoking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2.49; 95% confidence interval, 2.32-2.68) after adjusting for the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smoking-related factors.
Conclusion: Part-time job experience has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ever-smoking in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Tobacco smoking; Part-time job; Purchasing cigarettes 
Copyright ⓒ 2020 b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













 구경미 외：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흡연
57
배 경
Gwon 등(2016)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과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여러 사회적 수준 변수가 포함된 연구들이 시행되었으
며, 개인요인, 행동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네 
가지 구분이 주를 이루었다.(1) 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
로는 나이, 생활습관, 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흡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태, 환경이 보고되었다.(2)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을 보정한 후 용돈이 10,000원씩 증가할 
때 흡연 빈도 증가 위험이 0.013% 높아진다고 하였다. 용돈이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더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흡연하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3) 용돈과 흡연률 간의 양의 관련성은 다
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다.(4,5)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지속적으로 보편화되
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8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2018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9.0%였다. 아르바이트 근속 기간 일주일 미만은 
2016년 35.6%에서 2018년 28.2%로 감소하였으나, 6개월 이
상인 경우는 각각 14.1%에서 20.6%로 많아져 기간도 장기화되
었다.(6)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종류, 목적도 달라
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생계를 
위한 활동이었으나, 최근에는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7)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2018년 아르바이
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모님께서 용
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54.4%)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
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비욕구 충족이나 흥미를 이유
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6)
한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음주, 흡연, 약물남용, 
지각, 일탈 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었
다.(8,9)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일과 비행이 정적인 관련성
이 있다고 하였으며, 주당 노동 시간과 음주, 흡연의 관련성을 보
고하였다.(10)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연장자나 일탈 행위
를 하고 있는 또래를 알게 되어 함께 음주,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돈 관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일탈행위를 시도할 수 있다.(11) 아르바이트는 담배를 
접하는 계기가 되거나, 흡연 시작 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금전적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흡연이 일탈 행위 중 하나로서 제한적
으로 다루어졌으며, 심층적인 분석도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최
근 청소년을 둘러싼 흡연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흡연예방교육이 전
국 모든 학교에서 제공되고,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된 반면, 편
의점을 비롯한 담배 광고 노출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12)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흡연의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변수들
과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
연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흡연 예방 전략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2005년부
터 매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중 제13차
(2017년)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는 정부승인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파악 및 통
계 산출,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
료 활용을 위해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이다.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5개 영역의 123개 문항을 조사하였다.(13)
2. 변수의 구분과 정의
종속변수는 ‘평생흡연경험’으로 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조사 검사지 문항에 자가 기재한 응답에 의해, ‘지금까지 담배
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
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비흡연자’로, ‘있다’는 ‘평생흡연’으로 분
류하였다.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다. ‘최근 1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를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없다’의 경우 ‘아르바이트 비경험자’로 하였다.
혼란변수 중 인구학적 요인 변수는 성별, 중학교 1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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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년, 학업성적을 포함하였다. 사회경제
적 요인 변수는 일주일 평균 용돈, 부모 학력, 거주 형태로 하였
다.
흡연 관련요인 변수로 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용이성, 학
교 금연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 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를 포함하였다. 가정 내 간접흡연은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며칠입니까?’라는 설문
에 대한 답이다. 담배구매용이성은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학교 금연
교육 경험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담배광고 노출경험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담뱃
갑 경고그림 인지는 ‘최근 30일 동안 담뱃갑 경고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
고 본인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문항에 
대한 답을 변수화하였다.(13) 
3. 분석방법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13차(2017년) 원시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모집단을 대표하는 통계 생성을 위해 가중치를 반영
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학년, 학업성적, 아르
바이트 경험, 일주일 평균 용돈, 경제 상태, 부모 학력, 거주 형태, 
가정 내 간접흡연에 대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수행하였
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흡연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
여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흡연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Ⅰ은 최근 12개월 이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흡연경
험의 연관성을 무보정으로 분석하였다. 모형 II는 인구학적 요인
으로 성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년, 학업
성적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주일 평균 용돈, 가정경제수준, 
부모 학력, 거주 형태를 보정하였다. 모형 III은 모형 II에 흡연 관
련요인으로 가정 내 간접흡연, 담배구매용이성, 학교 금연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 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
림 흡연 의지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분석에는 SAS 9.4 version
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는 총 62,276명(여 49.2%)으로, 남학생 평생흡연
경험자 6,114명(19.3%), 여학생 평생흡연경험자 2,036명(6.6%)
이었다.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13.9% (4,379명), 여학생은 13.1% (4,025명)이었다(표 1).
평생흡연경험자의 흡연 관련요인에서, 학교 흡연교육은 
69.4%가 받았다고 하였으며, 최근 30일 내 담배광고 노출 경로
는 편의점이 52.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39.8%로 그 다음
이었다. 담배광고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20.5%였다.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율은 80.0%였다. 담뱃갑 경고 그림 흡연 의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17.2% 
(1,120명),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했다 30.4% 
(1,985명), 많이 생각했다 17.4% (1,132명), 매우 많이 생각했
다 35.1% (2,286명) 였다(표 2).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에서 흡연자는 남학생 50.7% (2,221
명), 여학생 23.9% (963명)였으며, 비경험자 중에서는 남학생 
14.3% (2,158명), 여학생 4.0% (3,062명)였다(표 3).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I에서, 최근 12개월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경우 평생흡
연경험군에 속할 오즈비(odds ratio, OR)는 6.01 (95% CI 
5.70-6.33)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II에서는 OR 3.88 (95% 
CI 3.65-4.12), 모형 III에서는 OR 2.49 (95% CI 2.32-2.68)로 
혼란변수를 보정한 모형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
(표 4).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흡연경험의 연관성 분석에서 공변수
의 OR 값은 Supplementary 표 1에 보고하였다. 모형 II에서 
남학생, 학년이 높고, 성적이 낮고, 용돈이 많으며, 경제수준이 
낮고, 모친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평생흡연경험 오즈비가 높
았다. 모형 III에서는 모형 II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에 
추가된 변수로 가정내 간접흡연 노출이 잦은 경우, 담배구매가 
용이한 경우, 담배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경고그림을 인지
한 경우,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한 경우 평생흡연경험과의 관련성이 높았다.
고 찰
제13차(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흡연경험의 관련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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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62,276).
Variables
Boys (N=31,624, 50.8%) Girls (N=30,652, 49.2%)
N weighted % P value N weighted % P value
Grade level
  Middle
    1st 5,178 16.4 ＜0.0001 5,011 16.4 ＜0.0001
    2nd 5,272 16.7 5,105 16.7
    3rd 5,202 16.5 5,117 16.7
  High
    1st 5,069 16.0 5,096 16.6
    2nd 5,610 17.7 5,190 16.9
    3rd 5,293 16.7 5,133 16.7
School record  
  High 12,925 40.9 ＜0.0001 11,599 37.8 ＜0.0001
  Middle 8,683 27.5 9,127 29.8
  Low 10,016 31.6 9,926 32.4
Economic status
  High 12,925 40.9 ＜0.0001 11,599 37.8 ＜0.0001
  Middle 8,683 27.5 9,127 29.8
  Low 10,016 31.6 9,926 32.4
Weekly allowance (Won)
  0-9,999 8,966 28.4 ＜0.0001 8,895 29.0 ＜0.0001
  10,000-19,999 8,604 27.2 8,545 27.9
  20,000-29,999 4,341 13.7 4,263 13.9
  30,000-49,999 4,311 13.6 4,303 14.0
  50,000- 5,402 17.1 4,646 15.2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or lower 587 1.9 ＜0.0001 599 2.0 ＜0.0001
  High school 7,909 25.0 7,999 26.1
  University or higher 15,970 50.5 15,565 50.8
  Not sure 5,816 18.4 5,182 16.9
  No answer 1,342 4.2 1,307 4.2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or lower 439 1.4 ＜0.0001 570 1.9 ＜0.0001
  High school 9,175 29.0 10,252 33.5
  University or higher 14,707 46.5 14,298 46.7
  Not sure 5,964 18.9 4,552 14.9
  No answer 1,339 4.2 980 3.0
Living arrangement
  With family 29,967 94.8 ＜0.0001 29,195 95.3 ＜0.0001
  With relatives 300 1.0 196 0.6
  Boarding or self-boarding 1,174 3.7 1,127 3.7
  Residental care 183 0.5 134 0.4
Part-time job experience
  No 27,245 86.1 ＜0.0001 26,627 86.9 ＜0.0001
  Yes 4,379 13.9 4,025 13.1
Tobacco smoking
  Ever-smoker 6,114 19.3 ＜0.0001 2,036 6.6 ＜0.0001
  Nonsmoker 25,510 80.7 28,616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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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ever-smokers according to smoking related factors.
Variables
Total (N=8,150) Boys (N=6,114) Girls (N=2,036)
N weighted % N weighted % N weighted %
Anti-smoking education in school (recent 12 months)
   No 2,492 30.6 1,889 30.9 603 29.6
   Yes 5,658 69.4 4,225 69.1 1,433 70.4
Exposure to tobacco advertisement (recent 30 days)
   Magazine 1,218 14.9 1,006 16.5  212 10.4
   Internet 3,242 39.8 2,435 39.8 807 39.6
   Convenience store 4,282 52.5 3,177 52.0 1,105 54.3
   Drug store 2,258 27.7 1,701 27.8 557 27.4
   Never seen before 1,670 20.5 1,248 20.4 422 20.7
Recogni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recent 30 days)
   No 1,627 20.0 1,270 20.8 357 17.5
   Yes 6,523 80.0 4,844 79.2 1,679 82.5
Motivation from graphic health warning labels
   Not motivated to  quit smoking 1,120 17.2 870 18.0 250 14.9
   A little motivated to  quit smoking 1,985 30.4 1,438 29.7 547 32.6
   Much motivated to  quit smoking 1,132 17.4 849 17.5 283 16.9
   Very much motivated  to quit smoking 2,286 35.1 1,687 34.8 599 35.7




Yes (%) No (%) P value Yes (%) No (%) P value
Ever-smoker 2,221 (50.7) 3,893 (14.3) ＜0.0001 963 (23.9) 1,073 (4.0) ＜0.0001
Nonsmoker 2,158 (49.3) 23,352 (85.7) 3,062 (76.1) 25,554 (96.0)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part-time job experience and the lifetime smoking experience in Korean adolescents.
Variables
 Lifetime smoking experience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5% CI) OR (95% CI) OR (95% CI)
Part-time job experience (recent 12 months)
   No 1.00 1.00 1.00
   Yes 6.01 (5.70-6.33) 3.88 (3.65-4.12) 2.49 (2.32-2.68) 
Model I: Unadjusted.
Model II: Demographic factors (sex, grade level, school record) and socioeconomic factors (weekly allowance, education level of father and mother, living 
arrangement) adjusted.
Model III: Dem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nd smoking associated factors (secondhand smoke at home, ease of cigarette purchase, anti-smoking 
education in school, exposure of tobacco advertisement, recognition of graphic health warning labels on cigarette packs, motivation from graphic health warning 
labels)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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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평생흡연경험이 많았으
며 인구, 사회경제, 환경요인을 보정한 다변수 모형에서도 이러
한 관련성은 유의하였다.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흡연, 음주 경험이 아
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많고, 아르바이트의 경험
이 많을수록 흡연,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난 Cho (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4) Park의 연구도 아르바이트가 흡연, 음
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는데, 자료원인 한
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는 흡연을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흡연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흡연의 정의는 상이하였으나,(10) 
그럼에도 1년 이내 흡연과 평생흡연경험은 모두 아르바이트와 
관련성을 보였다.
청소년 흡연은 처음 시도(experimental smoker)부터 정기
적 흡연자(established smoker)로 이행(progression)하는 단
계로 나눌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Han의 연구로부터 아르
바이트가 이러한 여러 단계 중에서도 흡연 시작 즉 첫 시도의 계
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하여,(11) 현재흡연이 아닌 
‘평생흡연경험’을 분석하였다.
아르바이트와 흡연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연구에
서는 알려져 있는 청소년 흡연 영향요인들과 최근 변화를 반영
한 환경요인까지 고려한 분석으로 아르바이트와의 독립적인 관
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혼란변수로서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을 포함하였는데, 나이 대신 학년을 포함하였으
나, 우울감은 포함하지 못하였다.(2) 분석 결과 여학생에 비해 남
학생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적이 상인 학생에 비해 중, 하
인 학생이 평생흡연경험 오즈비가 높았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16,17)
사회경제적요인 역시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용
돈, 부모 학력, 가정경제수준, 거주 형태를 포함하였는데,(2,18,19) 
특히 용돈과의 관련성은 거듭 보고된 바 있다.(3-5) 청소년의 경
우 성인보다 담배 구매 시 경제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고 이를 잘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5)
아르바이트는 어려운 가정환경과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
영할 뿐 독립적 변수로서의 의의가 분명치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는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
정의 생계 수단이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많은 청소년이 생계와 
무관한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적 배
경으로만 설명되지는 않는다.(7)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
과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보정한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그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아르바이트와 흡연 간에 독립적 관련
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종 모형(모형 III)에서는 흡연 관련 환경요인을 추가하였다. 
부모흡연(2) 변수 대신 주당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일수를 포함
하였으며, 담배구매용이성, 학교 금연교육 경험, 담배광고 노출
경험, 담뱃갑 경고그림 인지, 담뱃갑 경고그림 흡연의지를 추가
로 보정하였다. 구매용이성은 청소년 흡연의 중요한 결정요인으
로 보고되어 왔으며,(20) 이 연구에서도 담배구매가 용이하다고 
한 경우 평생흡연경험 오즈비가 높았다. 담배광고에 수용적인 
청소년은 정기적 흡연자로 이행할 확률이 가장 높다.(15) 반면, 
본 연구결과에서는 담배광고에 노출된 경우 흡연 경험 오즈비가 
낮았고, 경고그림 인지와 흡연 경험은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 
두 가지 결과는 각각 편의점 등을 통해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담
배광고에 노출되고 있는 반면, 비흡연자보다는 흡연자들이 담뱃
갑 경고그림을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담배를 피워서
는 안 되겠다고 ‘약간’ 생각한 경우 평생흡연경험과의 관련성이 
높았으나, ‘많이’ 생각한 경우 흡연 오즈비가 낮았다. 이러한 담
뱃갑 경고그림 및 광고 노출, 구매용이성은 실제 흡연 관련 환경
을 반영하여 보정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본 연
구는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조사 연구로서 아
르바이트 경험은 12개월 이내인 반면 흡연은 평생흡연경험으로 
정의하여, 시간적 선후관계 및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선후
관계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없다. 둘째,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
인 설문조사로서 대상자들의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이 있어 정확
한 측정에 한계가 있으며, 아르바이트의 종류,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아르바이트를 통한 인간관계의 영향과 같은 다양한 측면
에 대한 변수는 조사되지 않았다. 셋째,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한 2차 분석 결과로서 조사된 설문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 비행을 비롯한 일부 변
수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경험과 평생흡연경험의 유의
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 교육수준, 간접흡연 노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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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잘 알려진 청소년 흡연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담뱃갑 경고
그림과 같은 최근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분석 결과였다. 향후 아
르바이트 경험과 흡연의 선후관계 설명 연구가 필요하다. 즉 흡
연 시작 계기뿐만 아니라 흡연 지속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흡연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연구, 그리고 전자제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종
담배를 포함하여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 흡연 환경에서 아르바이
트와 경제력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가 아
르바이트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 타겟이 될 수 있을지 
탐색하고 예방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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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청소년의 용돈과 흡연율 간의 관련성 및 청소년이 담
배구매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
르바이트와 흡연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설문에 참여한 62,276명(여
학생 49.2%)을 대상으로 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분석 및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아르바
이트 및 평생흡연경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총 8,150명(남 19.3%, 여 6.6%)이 평생흡연경험이 있었
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8,404명(남 13.9%, 여 13.1%) 중 평
생흡연경험자(남 50.7%, 여 23.9%)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 중 평생흡연경험자(남 14.3 %, 여 4.0 %)보다 많았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평생흡연경험 
위험은 인구통계, 사회경제적, 흡연관련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높았다(오즈비 2.49, 95 % 신뢰구간 2.32-2.68). 
결론: 아르바이트 경험은 한국 청소년의 평생흡연경험과 유의
한 관련성을 보였다.
중심단어: 청소년; 흡연; 아르바이트; 담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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